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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6조 늘어 8월 잔액 680.8조…4개월 연속 증가세

주담대 규제 전 쏠림 심화, 한달만에 2조1122억원↑

https://zrr.kr/Q4pp

'50년 주담대' DSR 산정만기 축소, 다주택자·집단대출 이용 제한

규제 전 '막차수요' 몰리면서 지난달 5대銀 주담대 2.1조 급증

https://zrr.kr/5xBy

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카카오뱅크(4~7일)와 케이뱅크(11~14일)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

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한 배경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주담대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

https://zrr.kr/OmJR

인터넷전문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4개 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이런 와중에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3배 가까이 큼

https://zrr.kr/4ex0

국내 3대 생명보험사들이 기업에 내준 대출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

가계 빚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자 대신 기업대출이 몸집을 불리는 풍선효과가 보험업계에서도 관측

https://zrr.kr/JdEE

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영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속속 영업 조직을 떼어내 판매자회사를 세우는 제판분리를 단행하는 중

지난해부터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에 이어 올 9월엔 AIA생명이 자회사형 GA(법인보험대리점)를 설립

https://zrr.kr/WwCh

한 매체가 두나무가 5000억원에 유진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했지만, 금융당국의 제동에 막혀 무산됐다고 보도

두나무, “두나무가 유진투자증권 인수를 시도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”며 “증권사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”고 밝힘

https://zrr.kr/kvnc

올해 들어 종합자산관리계좌(CMA)에 12조원이 유입

특히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까지 CMA 계좌를 개설하는 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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